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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특허권 보호 세계 68위 뒷걸음’ 기사에 대한
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관련 해명자료

< 한국일보, ’15. 6. 5. >

□ 보도 내용 :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

보호 순위를 ’13년 40위에서 ’14년 41위로 낮춰 잡았고, 이는 

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

반증이라는 내용

ㅇ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

순위가 ’13년 40위에서 ’14년 41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나, ’15년에는

27위로 상승하였음

ㅇ 최근의 순위 상승을 감안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

인식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□ 보도 내용 : 특허권 보호가 세계 68위로 뒷걸음쳤다는 내용

ㅇ 세계경제포럼(WEF)에서는 우리나라의 ’14년 ‘지식재산권 보호’

순위를 68위로 발표한 바 있음



ㅇ 지식재산권은 특허, 상표, 디자인, 저작권, 영업비밀 등을 포괄하는

개념이므로 

- ‘특허권 보호’가 세계 68위 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

‘지식재산권 보호’ 순위가 68위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


